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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들이 바닷물을 실어 나르는 까닭은?

화물을 싣지 않은 대형 선박은 항해하기 전에 선체에 

바닷물을 채워 넣어야 한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?

선박 중심을 잡는 데 쓰는 이런 바닷물을 선박평형수

(Ballast Water)라고 한다. 선박평형수는 선박 안전에 중

요한 역할을 한다.

화물이 가득 찬 선박은 물속에서 추진기와 방향타가 

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박 균형이 안정적이다. 

그러나 선박에 화물이 충분하지 않아 선박이 물 위로 많

이 떠 올라 있으면 추진기 등 효율이 떨어진다. 선박 무

게 중심도 높아지거나 한쪽으로 쏠려 위험이 발생할 수 

있다. 이때 적절한 양의 선박평형수는 선박이 좌초하지 

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.

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면 평형수 탱크(Ballast Tank)에 

싣고 있던 바닷물을 버리고, 화물을 내려 빈 선박이 되

면 다시 바닷물을 평형수 탱크에 채워 선박 무게중심을 

잡는다.

오른쪽 탱크에 화물을 많이 실었다면 왼쪽 탱크에는 

그에 맞는 적당량의 바닷물을 채워 좌우 균형을 맞춘다. 

화물이 없을 때는 선박 아래 쪽에 선박평형수를 채워 선

박 무게 중심을 아래쪽으로 유지한 채 항해한다.

국제해사기구(IMO)는 선박평형수를 화물 적재량의 

30% 이상 채우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.

그런데 선박평형

수는 해상 생태계

에 교란을 일으키

는 주범으로 지목

되기도 한다.

화물을 실어나르

는 선박은 출항하

는 항구에서 바닷

물을 넣고, 목적지

에 도달해 화물을 

실으면 목적지 해

역에 선박평형수

를 버리게 된다. 이 과정에서 바닷물 속에 있던 조류나 

패류 등이 함께 이동해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. 이렇

게 이동한 선박평형수에 들어있던 생물 대부분은 적응

에 실패해 죽는다.

그러나 생명력이 강한 몇몇 생물은 선박평형수가 배출

된 바다에 대량으로 증식해 외래종으로 생태계를 교란

하고 해양 연안 국가에 피해를 준다. IMO에 따르면 해마

다 100억t 이상 바닷물이 선박평형수로 이동하고, 7천

여 종 해양생물이 운반되며 이 가운데 3%가 새로운 환

경에 적응한다.

이 3%는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. 미국은 1980년

대 유럽에 서식하던 얼룩무늬 담치가 선박평형수를 타

고 미국 오대호 연안에 출현하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

다. 얼룩무늬 담치가 미국 상수도 시설, 산업시설, 발전

소, 골프장 배수시설 등에 붙어 물 유입과 배출을 막았

고, 이를 해결하는 데에 큰 비용이 들었다.

IMO는 2004년부터 국제선박평형수관리협약(BWTS)

을 체결했다. 이 협약에 따라 외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

수심 200ｍ 이상 공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선

박평형수에서 해양 생물을 사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

로 갖춰야 한다.
▲ 대형 선박들은 중심을 잡기 위한 선박평형수로 연간

   100억t의 바닷물을 실어 나른다. 사진=shutterstock

▲ 선박평행수 배출로 인해 해안 연안 국가에 

피해를 주기도 했다. 사진=shutterstock


